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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사이미지 분석기반 고령자 주거우울 척도 타당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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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주거환경이 고령자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고령자우울 측정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특

히, 고령자 인지특성, 생활환경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정확한 심리 진단에 매우 중요

한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도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7개 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남·여 단독가구 고령

자 301명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우울을 투사적 이미지를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주거우울과

투사이미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고, 요인분석을 통해 투사이미지 기반 측정도구를 보완하였다. 고령자주거우울지수

(GDDI)와 ‘투사이미지 기반 고령자주거우울지수’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으며, 척도의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투사이미지를 활용한 설문은 서술형 설문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주거우울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제안하여 투사기법을 이용한 심리 진단 연구의 발판을 제공한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요어 : 투사이미지, 투사적기법, 고령자, 주거만족, 주거우울

Abstract As the living environment is regarded as a key factor that affects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the 
necessity for an accurate measurement of depression for the elderly has increased. In order to diagnose 
accurately, it is crucial to consider variables such as the cognitive characteristics and living conditions. In this 
study, 301 persons over 65 years old who live in single and couple elderly households over 65 years were 
surveyed from 1 January 2018 to 2 February to measure the dwelling depression by applying projective images.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dwelling depression and projective images are clarified and the reliability of the 
questionnaire was evaluated.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geriatric dwelling depression index(GDDI) and the 
GDDI based on projective images(GDDI-I) are clarified. The accuracy of the GDDI-I is analyzed. As a result 
the projective image questionnaire has a correlation with the existing self-report questionnaire.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will provide a basis for further researches on psychological diagnoses using the projectiv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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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세계최고 수준의 속도로 2017년 고령사

회에 진입하였으며, 급속한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와 가

파른 기대수명의 증가는 고령자 빈곤, 우울 등 문제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 문제의 유형이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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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신건강과 같은 개인적 문제에서 고립, 빈곤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1].

고령자 우울은 신체적 퇴화,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

립 등을 원인으로 나타나며, 은퇴 이후 많은 시간을 주

택에서 보내는 고령자의 경우, 그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생활환경이 심리적 작용과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

는 등 고령자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

식된다. 선행 연구들은 주거환경요인을 고령자 우울을

매개로 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으로 지

적하였으며, 주거환경이 고령자의 우울과 자존감에 영

향을 준다고 보았다[3].

주거환경을 둘러싼 고령자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

회적 관심과 함께 정확한 고령자 우울 측정 및 예측의

필요성도 부각된다. 국내의 경우, Geriatric Depression

Rating Scale(GDS)[4]과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5] 등 외국에서 개발된 우울 측정 도구를 국내에

맞게 번안하여 고령자 우울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문맹률이 높은 고령자는 이러한

텍스트 자가진단 평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실제

독해력이 없는 고령자의 경우, 질문 자체의 의미 파악

에 어려움을 보이거나 선택을 하지 못하고 곤란해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으로 나타난다[6]. 오감을 통한 정보

섭취 능력은 고령자의 경우 시각이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어 감각기관 퇴화로 인한 공간의 지각 및 인

지적 측면에 대한 환경계획 지침이 요구되고 있다[7].

따라서 고령자 인지특성, 고령자 생활환경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자기보고 척도, 투사적 기법 등 다각

도의 측면에서 다양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정확

한 심리 진단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일례로 이미지와 같은 시각적 매체를 통해 인간 내

면의 욕구와 감정을 해석하는 투사적 기법은 심리 측정

도구로서 피험자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어떻게 해석되

는지 잘 알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반응을 보이기 때문

에 왜곡의 여지가 다른 척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8]. 또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개인의 심리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무의식적

심리상태를 관찰할 수 있고, 잠재적 욕구, 우울감 등을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집중력

및 이해력에 어려움을 겪고, 우울 등 부정감성 표출에

수동적인 고령자 집단은 언어능력과 자기표현 능력에

따른 변수가 높아 왜곡의 여지가 적은 투사적 검사의

특성이 심리측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독가구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거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고령자 우울을 투사이미지의 특

성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사용한 척도의 타당성 검증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첫째, 주거우울과 투사이미지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둘째, 요인 분석을 통해 투사이미

지 기반 측정도구를 보완한다. 셋째, 고령자주거우울지

수(GDDI)와 ‘투사이미지 기반 고령자주거우울지수

(GDDI-I)’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넷째, 투사이미지를

기반 고령자주거우울 지수의 정확도를 분석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주거우울 측정

고령자 주거 연구의 본격적인 시작은 고령자 주거환

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1980년 초부터로 볼 수 있으

며, 1990년대 고령자 인구의 증가와 경제발전에 따른

고령자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고령자 주거에

관한 주제가 부각되었다[9]. 특히, 고령자 우울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신체기능 저하,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 배우자의 사망 등을 특성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밝혀짐에 따라 주거환경이 고령자 인구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2003년 주택법에서 최저주거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게시하여 최저주거기준을 주거의 질

적 수준을 파악 할 수 있는 정책지표로 활용하도록 하

면서, 초기 고령자 주거와 우울감에 대한 연구는 주거

성능, 주택여건 등 주택의 물리적 측면이 고령자 우울

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다루었다. 이후, 삶의 만족도가

심리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됨에 따라 삶의 질

과 심리적인 만족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나타났고, 삶

의 만족도 혹은 생활만족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대

부분 행복에 대한 자기평가보고에 근거하고 있다[10].

이후, 고령자의 삶의 질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

건으로 주거환경이 물리적 주거 환경, 사회적 주거 환

경, 심리적 주거환경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면서

고령자가 겪는 생활요인과 주거환경만족도에 주목한

연구[11]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어떠한 주거환

경을 갖추고 있는가에 따라서 거주하는 고령자가 느끼

는 심리적 고독감, 사회적 소외, 우울감 등이 달라질 수

있음[12]이 밝혀졌다. 주거환경과 고령자 우울의 상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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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밝혀지면서 최근에는 주거환경에 따른 고령자 우울

의 정도를 진단하고자 하는 측정연구가 이루어졌다. 고

령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에 따른 우울을 측정하는 주

거우울측정연구[13]에서 제시되고 있는 주거우울척도는

고령자 주거우울 지표(Geriat ric Dwelling Depression

Index: GDDI)와 주거 불만족 설명비(Dwelling Dis

satisfaction Ratio: DDS)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     ×(1)

  


(2)

GDDI는 주거불만족 척도(D)와 우울척도(Q)를 합친

주거우울 척도(DQ) 24문항에 대한 응답 총합에 대해

연령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지수이다. GD는 우울지

수를 나타내고, DDS는 주거 불만족 지수를 나타낸다.

DDS ratio는 주거우울 총합 대비 주거 불만족의 비율

을 나타내며, 주거우울은 이 두 지표의 조합으로 볼 수

있다[14]. GDDI에 따른 주거우울 판정은 고도 주거우

울, 중도 주거우울, 경도 주거우울, 잠재적 주거우울로

구분하였고, 단독가구 고령자 집단의 5%, 9%, 13%,

20%로 설정하였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

령자 주요우울장애 (2.83-5.65%), 경우울장애 (8.93%-

13.33%), 전체 우울장애 (14.08%-19.31%) 유병률[15]을

기준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텍스트 기반의 객관적 지표는 인지능력 등 노

화로 인한 독해력과 집중력이 저하된 고령 응답자의 특

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주관적 지

표 등 다각도의 설문결과를 반영한다면 좀 더 보완적인

주거우울 지표가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

동, 고령자 등 인지 및 언어 능력 저하를 경험하는 집

단의 심리측정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언어적

지표로는 이미지를 활용한 투사적 기법이 대표적이다.

이미지는 내담자가 언어적 진술보다 친밀감을 갖고 응

할 수 있고, 우울, 스트레스 등 잠재된 무의식을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성격의 단면을 관찰할 수 있어 객관적 지표에서 드러나

지 않았던 일면을 관찰할 수 있다.

2. 투사적 기법

카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은 정신을 의식

과 무의식을 포함한 영역으로 보았으며, 무의식은 우리

가 잠재된 내면을 알지 못할 때 그것을 다른 대상에게

투사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16]. 투사적 기법

은 감정이나 욕구, 정서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으로 인

간의 내면적 모습들이 외부로 투사되고 투사된 내면의

모습들이 마치 외적인 것처럼 지각되는 투사적 지각과

정을 바탕으로 한다[17]. 따라서, 투사적 기법은 이미지

등 모호한 자극을 통해 투사되는 개인의 정서를 관찰하

는 방식으로 심리상태를 평가한다. 즉, 심리검사가 자극

의 모호성을 갖추고 있을 경우, 검사 반응에 개인의 내

적 욕구와 관심, 심리적 구조가 잘 반영되므로, 이러한

조건을 갖춘 심리검사가 투사적 기법이다[18].

투사적 기법은 임상 연구 및 현장에서 개인의 심리

상태와 성격구조를 진단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

다. 특히, 이미지검사에 대한 연구는 2010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이미지에 대한 반응

특성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0년 이후부

터 투사적 기법에 대한 타당화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9].

투사적 기법이 갖는 비구조적 특성은 언어적 수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의 다양한 반응을 탐색할 수 있는

데 기여하고 있다[20]. 특히, 투사적 기법은 객관적 설

문에서 제한되는 질적 독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수

검자의 의도적인 은폐 및 과장, 반응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언어화된 검사나 면접보다 스스로 타인에게

자신을 노출시켜야 한다는 데서 오는 저항이 적기 때문

에 표면화되지 않은 무의식적인 부분까지 표현 가능하

게 한다[21]. 반면, 객관적 검사는 응답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정신 현상 파악 어려움이 있고, 응답자의 언어

능력 및 자기표현 능력, 기본 인지능력에 따른 변수가

많다. 따라서 언어 능력과 자기표현 능력 등 기본 인지

능력이 부족한 경우, 비언어적 투사 검사 방식이 적합

하다고 할 수 있다. 객관적 검사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을 비언어적 투사적 검사의 특성이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Ⅲ. 연구방법

1. 실험 참가자

투사적 기법을 활용하여 주거환경에서 발생하는 우

울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2018년도 1월 22일부터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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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까지 단독가구 고령자 3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

행하였다. 301명의 단독가구 고령자는 선행된 주거우울

연구[13]의 대상군과 동일한 집단군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된 텍스트 기반의 자기보고형 설문을 적용

한 주거우울연구 결과에 따른 보완적 연구로서 동일집

단에 투사이미지를 활용하였다. 이 때 단독가구 고령자

의 개념은 고령자가 독신 또는 부부의 형태로 자녀와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22]를 기준으로 고령자

1인가구와 고령자 부부가구를 포함한다.

본 연구의 피험자 성별은 남성 135명(44.9%), 여성

166명(55.1%)이고, 연령은 70~74세가 101명(33.6%),

65~69세가 98명(32.6%), 74~79세가 59명(19.6%), 80~84

세가 38명(12.0%), 85~89세가 7명(2.3%) 순이다. 거주지

는 대전광역시 241명(80.0%), 주변지역 60명(20.0%)이

다. 세대구분은 단독거주가 165명(54.8%), 부부동반거주

가 136명(45.2%)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아파트 107

명(35.5%), 주택 100명(33.2%), 다세대주택 94명(31.2%)

순이다. 주거점유형태는 자가가 173명 (57.5%), 전월세

119명(39.5%), 무상 등 기타는 9명(3.0%)으로 나타났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1차 실험으로 4명의 임상예술치료 전문가

에 의해 제안된 50개의 도면으로 pilot 실험을 실시하여

최종 10개를 투사이미지 척도(I)로 선정하였고, 단독가

구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거우울을 측정하였다. I 척도

는 Fig 1. 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주거와 자아의 관계

를 얼마나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관계로 이해하

는지의 정도에 따라 Likert 5점 척도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 주거우울 투사이미지 예

Figure 1. Projective Images about Dwelling Depression

우선, 척도 개발에 앞서 연속 척도 간 선형적 상관관

계를 확인하여 대체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주거불만족 척도(D)와 우울척도(Q)를 합친 주거우울

척도(DQ) 24문항과 투사이미지 척도(I) 10개 문항의 상

관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투사이미지 척도(I)의 보완을 위해 문항 간 요

인부하량에 따른 탐색적 요인 분석과 내적 신뢰도 분석

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투사이미지 척도(I)가 고령자주거우울지수

(GDDI)를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GDDI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후, ROC Curve 분석을 실시하였다.

ROC Curve 분석은 기존 진단에 대한 새로운 문항의

대체 가능성을 살펴 볼 수 있는 분석 방법으로, 투사이

미지가 텍스트 기반의 서술형 척도를 적절하게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Ⅳ. 실험 및 결과

1. 주거우울 척도 간 상관관계

그림 2. 주거우울(DQ)과 투사이미지(I) 상관관계

Figure 2. correlation between dwelling depression

and projective image

먼저, 주거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고령자 우울을 측정

하는 서술형 설문 기반 주거우울 척도(DQ)와 투사이미

지 척도(I)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이 때, I 척도는

점수가 낮을수록 더 우울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역환산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두 변수 간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2. 참조).

2. 척도 보완

I 척도가 GDDI를 통한 고령자주거우울 진단을 대

체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전에, I 척도의 내적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

석을 실시한 결과, 고른 요인부하량과 높은 일관성을

보였다(Cronbach’s α=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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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jective

image (I)
PC1 h2 u2

compo

nent

I-1 .79 .62 .38 1

I-2 .76 .58 .42 1

I-3 .75 .57 .43 1

I-4 .78 .60 .40 1

I-5 .76 58 .42 1

I-6 .75 .56 .44 1

I-7 .73 .53 .47 1

I-8 .75 .56 .44 1

I-9 .76 .58 .42 1

I-10 .77 .59 .41 1

표 1. 10개 항목 요인분석

Table 1. factor analysis of the 10-item scale

3. 주거우울지수 상관관계

다음으로, 투사이미지 기반 주거우울 지수(GDDI-I)

를 산출하기 위해 고령자주거우울지수(GDDI)와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림 3. 회귀분석 결과

Figure 3. Linear model regression results for GDDI-I

연구 결과, 응답자의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주거점

유형태, 주관적 경제상태가 I 응답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GDDI와 달리 연령과의 통계적 유의성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 주거점유형태, 주관적 경제상태는

서열척도에 속하기 때문에 투사이미지 기반 주거우울

지수 수립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

다.

65세 이상의 여성 고령자의 경우, 남성보다 I 척도

총점이 1.08점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I 척도 응답지수는 I 응답의 총합에서 각

부문별 성별이 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여 새로운

지표를 수립하였다.

GDDI와 GDDI-I 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GDDI

에 대한 GDDI-I 주거우울지수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

냄을 확인하였다(Fig 4. 참조).

그림 4. GDDI와 GDDI-I 상관관계

Figure 4. correlation between GDDI and GDDI-I

4. 주거우울지수 정확도 분석

최종적으로 ROC Curve 분석을 통해 투사이미지 기

반 주거우울지수(GDDI-I)가 주거우울집단을 얼마나 정

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림 5. 주거우울에 대한 roc curve

Figure 5. roc curve for dwelling depression

척도의 타당화 검증을 위해, ROC Curve 의 민감도

와 특이도를 분석하여 척도의 Area under the ROC



Validation of a Dwelling Depression Scale Based on Analysis of Projective Images

- 6 -

curve (AUC) 값을 확인하였다. 주거우울집단을 규명하

기 위해, 전체 응답자 301명 중 GDDI를 통해 주거우울

로 정의된 111명을 진단값으로, 나머지를 비진단값으로

하여 주거우울진단 예측에 대한 민감도와 비진단 예측

에 대한 특이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GDDI-I의 AUC 값은 0.97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AUC 수치는 1에 가까울수록 유용한 척도라

고 판단된다. GDDI-I가 고령자주거우울을 선별하는 최

적 절단점은 26점으로 민감도 0.982, 특이도 0.927에 해

당한다. 즉, 주거우울집단의 경우 민감도와 특이도를 가

장 잘 반영하는 절단점은 26점이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단독가구 고령자의 주거우울을 측정

하기 위해 투사이미지를 적용한 주거우울 척도를 개발

하고, 척도의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투사이미지

를 기반의 주거우울 진단척도는 기존 텍스트 기반의 서

술형 설문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사이미지 척도는 서술형 설문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GDDI와 투사이미지 기반 고

령자주거우울지수(GDDI-I) 또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

으며, ROC Curve 분석 결과 GDDI로 진단한 주거우울

을 GDDI-I가 높은 정확도로 진단할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정신장애진단연구에서 0.7 혹은 0.8 이상일

경우, 유용한 대체 척도로 판단하는 것과 일치한다[23].

또한, GDDI-I가 주거우울을 진단하는 대체 척도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GDDI-I의 경우, 주거우울진

단에 대한 AUC 값이 0.97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효과적으로 주거우울을 측정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투

사이미지를 통한 주거우울측정은 절단점의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게 나타나 신뢰도 및 대체율 측면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투사이미지 기반 주거우울 척

도는 고령자 등 문자에 대한 이해도와 집중력이 저하된

집단을 대상으로 주거우울을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식

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거우울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

를 제안함으로서 투사이미지를 이용한 심리 진단 연구

의 발판을 제공하였으며, 고령자우울의 심층적 이해에

기여한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기존의 텍스트 중

심의 설문에서 벗어나 문자에 대한 거부감 혹은 제한을

경험하는 집단에게 적용 가능한 척도로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300여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지만, 초고령사

회를 대비하는 한국 사회에서 고령자 세대를 위한 주거

우울의 실증적 의미와 그 대책을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중범위 규모 이상의 대형 연구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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